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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금척 夢金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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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수무 尖袖舞

검무 劍舞

선유락 船遊樂



# 1 

헌선도 獻仙桃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 화성능행도병 華城陵幸圖屛,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봉수당진찬
원행정리의궤도, 1795

 국립중앙박물관



봉수당진찬, 헌선도
원행정리의궤도, 1795

 국립중앙박물관



헌선도
원행정리의궤도, 1795

 국립중앙박물관



헌선도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 규장각



헌선도
순조기축진찬도병, 1829



헌선도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헌선도
헌종무신진찬도병, 1848



헌선도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헌선도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헌선도 獻仙桃

獻 드릴 헌
仙 신선 선
桃 복숭아 도



왕의

무병장수를

빈다



고종임인진연의궤
高宗壬寅進宴儀軌, 1902

 국립고궁박물관



헌선도 獻仙桃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 국립고궁박물관



송나라 때 사곡(詞曲) 중에

선려궁(仙呂宮) 

왕모도(王母桃) 라는 곡이

있다. 

고려조에 이를 모방하여

헌선도곡(獻仙桃曲)을 만들어

송축(頌祝)하는 음악으로

사용하였는데, 

우리 조정에서도 사용하였다. 

헌선도 獻仙桃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선려궁 왕모도

仙呂宮 王母桃



구글神도 모른다



中國歷代詞調名辭典(新編本)
吳藕汀, 吳小汀



中國歷代詞調名辭典(新編本)

吳藕汀, 吳小汀



왕모궁식반도

王母宮食蟠桃



蟠桃

蟠 서릴 반
桃 복숭아 도



김홍도필 군선도 병풍
金弘道筆 群仙圖 屛風
1776, 국보 제139호





仙桃的假設
點擊查看原圖

 http://blog.sina.com.cn/s/blog_ca460c060101dldk.html



임하필기 林下筆記
이유원(李裕元 1814-1888)

 서울대 규장각



헌선도
임하필기, 이유원(1814-1888)



헌선도(獻仙桃)는 […] 

당나라에서 고려로 흘러

들어왔는데, 고려의

최충헌(崔忠獻)이 여러

기생들로 하여금

봉래산(蓬萊山)의

선아(仙娥)들이 찾아와서

하례를 드리는 모양을 하도록

하여 악장으로 만든 것 […]

헌선도
임하필기, 이유원(1814-1888)



당나라 唐樂
고려 최충헌 개작



고려사 高麗史
1392-1451

 나무위키



고려사 악지
高麗史 樂志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동문선 東文選
서거정 徐居正 등
1478 (성종 9)



五色雲間燕鹿鳴

蟠桃初摘露香淸

舊經仙劫渾肌碧

新醉皇恩半顂赬

風雨那催金結實

乾坤不管玉攅英

偷當一顆猶千歲

況薦盤中箇箇盈

헌선도 치사
동문선 제104권



오색 구름 사이에

군신이 녹명장을 부르며 잔치하옵는데

반도를 처음 따오니, 

이슬이 향기롭고 맑으옵나이다

옛날에 신선의 겁을 지났으므로

온몸이 파랗고

새로 임금의 은혜에 취하니

뺨 한 쪽이 붉었나이다

바람, 비 어찌하여 금빛 결실을

재촉하는가

건곤은 옥 같은 꽃이 꺾임을 관계하지

아니하옵나이다

헌선도 치사
동문선 제104권



임하필기 林下筆記
이유원(李裕元 1814-1888)

 서울대 규장각



오색빛 구름 속에

녹명장을 외우며 잔치를 벌였는데

반도에 듣는 첫 이슬이 향기 맑아라

전날 거친 선겁에 살갗이 온통 푸른데

새로 취한 황은에 얼굴이 반쯤 붉어라

풍우는 어째서 금빛 결실을 재촉하는고

구슬이 몰린 꽃잎을 건곤은 상관치 않네

한 개만 훔쳐 맛보아도 천 년을 사는데

더구나 쟁반에 가득한 이 탐스러움이랴

최자의 시
崔滋 (1188-1260)



악학궤범 樂學軌範
1493년(성종 24년)

성현(成俔) 등 편저

 국립중앙도서관



헌선도 배열도
악학궤범

 국립중앙도서관



헌선도 초입배열도
악학궤범

 국립중앙도서관



헌선도 초입배열도

 콘텐츠진흥원



헌선도 왕모헌도도
악학궤범



헌선도 왕모헌도도
악학궤범



헌선도 왕모헌도도

 콘텐츠진흥원



복숭아는 모두 3개인데

나무를 다듬어서 만들고

가지와 잎은 구리쇠로

만들어서

은쟁반에 담는다. 

선도 仙桃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선도반 & 선도탁
악학궤범

 국립중앙도서관



선도반 & 선도탁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헌선도



헌선도

 국립국악원



선도 복숭아

선도반

선도탁

식별 point



헌선도
원행정리의궤도, 1795

 국립중앙박물관



헌선도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 규장각



# 2 

몽금척 夢金尺



몽금척
원행정리의궤도, 1795

 국립중앙박물관



몽금척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 규장각



몽금척
순조기축진찬도병, 1829



몽금척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몽금척
헌종무신진찬도병, 1848



몽금척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몽금척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몽금척 夢金尺

夢 꿈 몽
金 쇠 금
尺 자 척



태조 이성계

칭송

조선왕조 개국

정당성



고종임인진연의궤
高宗壬寅進宴儀軌, 1902

 국립고궁박물관



금척 金尺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 국립고궁박물관



태조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신인(神人)으로부터 금으로

만든 자〔金尺〕를 받는 꿈을

꾸었다. 

세종 때에는 이를 형상하여

춤을 만들었고, 

금척 金尺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박혁거세 朴赫居世
신라 시조. BC 69-AD 4

재위 BC 57~AD 4

 국학원 역사문화공원 내 신라시조 박혁거세 상





금척리 고분군



금척리 고분군



금척리 고분군





정도전 鄭道傳
1342-1398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유학자



태조 어진
조중묵, 박기준 등. 1872

전주 경기전 소장



태조 어진
1872. 부분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 조선왕조실록



我主上殿下, 在潛邸, 

夢神人以金尺授之, 

若曰: "以此均齊家國。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 조선왕조실록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꿈에 신인(神人)이

금자[金尺]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국가를

정제(整齊) 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 조선왕조실록



主上殿下在潛邸, 夢見神人, 奉金

尺自天而來, 若曰: “慶侍中有淸

德, 且髦矣, 崔三司有直名, 然戇

也。"謂殿下資兼文武, 有德有識, 

民望屬焉, 乃以金尺授之。”

惟皇鑑之孔明兮, 吉夢協于金尺。

淸者耄矣兮直其戇, 繄有德焉是

適。 帝用度吾心兮, 俾均齊于家國。

貞哉厥符兮受命之祥, 傳子及孫兮

彌于千億。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 조선왕조실록



“경시중(慶侍中)은 깨끗한

덕행은 있으나 또한

늙었으며, 

최삼사(崔三司)는 강직한

명성은 있으나 고지식하다.” 

하고는 […]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 조선왕조실록



경시중(慶侍中)은

깨끗한 덕행은

있으나

또한 늙었으며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 조선왕조실록



최영 崔瑩
1316-1388

고려말 장군, 정치가

 우심 최대명 선생이 그린 국가 표준영정.



최삼사(崔三司)는

강직한 명성은

있으나 고지식하다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 조선왕조실록



상제(上帝)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국가를 정제(整齊) 

하게 했으니, 

꼭 맞은 그 증험은

천명(天命)을 받은

상서(祥瑞)입니다. 

아들에게 전하여 손자에게

미치니, 천억년(千億年)까지

길이 미치겠습니다.

정도전이 몽금척의
악장을 지어 바치다
태조 2년 1393년 7월 26일

 조선왕조실록



마이산



몽금척수수도
마이산 은수사 태극전



진안지鎮安誌
1924年版 四冊 八卷 完譯
鎭安鄕校 (李明來 번역)



束金山

束 묶을 속,약속할 속
金 쇠 금
山 메 산



그 후(꿈을 꾼 후) 운봉에서

(왜구를) 이기고 완산으로

개선하며 지방을 둘러볼

때에 마이산에 올라 그

석봉을 바라보았다. 빼어난

봉우리를 묶고 묶으니 꿈

속에서 보았던 금척과 아주

비슷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속금산이라 하였다. 

마이산, 속금산
진안지



1393-1402

악장 정재



 국립중앙도서관

몽금척 배열도
악학궤범



금자에는

“하늘이 금척을

주었으니 천명을

받는 상서이다.”

라는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다. 

天賜金尺 受命之祥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생사 비단으로 족자를

만들어 〈유황사〉를 썼는데, 

위아래를 홍색과 백색의

능라비단으로 장식하고

술〔流蘇〕을 늘어뜨렸는데

붉은 칠을 한 장대에다

걸었다. 

몽금척 족자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금척 & 족자
악학궤범

 국립중앙도서관



몽금척족자
악학궤범

 국립중앙도서관



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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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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于
千
億

몽금척족자
악학궤범



夢金尺 受命之祥也

太祖在潛邸 夢見神人奉金尺

自天而來 若曰 慶侍中有淸德且耆矣

崔三司有直名然也 謂太祖資兼文武

有德有識 民望屬焉 乃以金尺授之

惟皇鑑之孔明兮

吉夢協于金尺

淸者耄矣兮直其戇 繄有德焉是適

帝用度吾心兮 俾均齊于家國

貞哉厥符兮受命之祥

傳子及孫兮彌于千億

몽금척족자
악학궤범



금척을 꿈 꾼 것은 천명을 받으려는

상서입니다.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꿈에 신인이 금척을

받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말하기를

‘경시중은 맑은 덕망이 있으나 늙었고, 

최삼사는 정직한 명망이 있으나 어리석다.’ 

하면서 태조에게 ‘문무를 겸비하고 덕망도

지식도 있어 백성들의 중망이 귀속한다.’ 

하며 금척을 주었습니다.

상제(上帝)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국가를 정제(整齊) 하게 했으니, 꼭 맞은 그

증험은 천명(天命)을 받은

상서(祥瑞)입니다. 아들에게 전하여

손자에게 미치니, 천억년(千億年)까지 길이

미치겠습니다.

몽금척족자
악학궤범



금척 & 족자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몽금척

 문화유산채널, 2017.5.13. 창경궁 명정전, 정유진찬



번암 채제공
樊巖 蔡濟恭
1720-1799



번암집 樊巖集
채제공 (1720-1799)



尺五頒新尺

珍應十襲重

有躔皆合度

提寸詎撞鍾

明主賢材較

良工朽杞容

猗歟聖祖夢

歌協御天龍

번암집 樊巖集
채제공 (1720-1799)



오 자 길이 새 자를 내려 주시니

열 겹으로 싸고 쌀 보물이로세

눈금 모두 도수에 들어맞지만

짧은 막대로 종을 어이 치리까

명군은 어진 인재 발탁해 내고

양공은 썩은 재목 수용하는 법

거룩하다 성조의 금척 받은 꿈

〈용비어천〉 노래로 화답했다네

번암집 樊巖集
채제공 (1720-1799)



금척

몽금척족자

식별 point



몽금척
원행정리의궤도, 1795

 국립중앙박물관



몽금척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 규장각



# 3 

수명명하황은

受明命荷皇恩



하황은
원행정리의궤도, 1795

 국립중앙박물관



하황은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 규장각



하황은
순조기축진찬도병, 1829



하황은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하황은
헌종무신진찬도병, 1848



수명명하황은
受明命荷皇恩

受 받을 수
明 밝을 명
命 명령 명

荷 은혜 입을 하
皇 황제 황
恩 은혜 은



하늘의 밝은 명을
받고 황제의 은혜를

입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9년



중국 황제를

칭송



# 3.1

수명명 受明命



임하필기 林下筆記
이유원(李裕元 1814-1888)

 서울대 규장각



수명명
임하필기, 이유원(1814-1888)

 서울대 규장각



수명명(受明命)은, 태종이

예의로 대국을 섬겼는데

천자가 명명(明命 위에서

내리는 밝은 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인장(印章)과

면복(冕服)을 보내왔으므로

나라의 대부(大夫)와

사자(士子)들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서로 함께

어울려서 부른 노래이다.

수명명
임하필기, 이유원(1814-1888)



태종 상상화



舋舋我王 德明敬止
孝友施政 令望不已
翼翼乃心 事大惟一
奉揚聲敎 漸于出日
帝錫明命 金印斯煌
又何錫之 袞衣九章
王拜受命 天子聖明
臣民相慶 宗祀與榮
於樂我王 荷天之休
體仁保民 壽考千秋
於樂我王 如日之昇
貽謀克正 萬世其承

수명명 사 詞



부지런하신 우리 임금
덕을 밝혀 공경에 머무시고
효우로 다스리시니

훌륭한 명망 그치지 않네
그 마음 조심하여
한결같이 사대하니
성교를 선양하여

해 돋는 나라에 미치게 했네
황제가 밝은 명을 내시니
금인이 찬란하도다
또 무엇을 내리셨는가
구장의 곤의로다

수명명 사 詞



임금이 절하고 명을 받으니
천자가 성명하도다
신민이 서로 경축하니
종사에도 영광이라

아 화락한 우리 임금이여
하늘의 도를 받드시어
인을 체득하사 백성을

보호하시니
천년토록 오래 사시리
아 화락한 임금이여
해가 솟듯이 밝으셔서
바른 법을 남기셨으니
만세토록 이르리

수명명 사 詞



수명명
악학궤범

 국립중앙도서관



족자가 있고

금척이 없다

식별 point



# 3.2 

하황은 荷皇恩



임하필기 林下筆記
이유원(李裕元 1814-1888)

 서울대 규장각



하황은
임하필기, 이유원(1814-1888)

 서울대 규장각



하황은(荷皇恩)은 천자의

석명(錫命)을 받은 것을

노래한 것이다. 태종이 부왕의

명으로 국사(國事)를 잠시

대리하고 있었는데 곧 황제의

고명(誥命)을 받게

되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황은을

짓게 된 것이다.

하황은
임하필기, 이유원(1814-1888)



상왕이 변계량에게
하황은곡을 짓게 하다
세종 1년 1419년 1월 8일

 조선왕조실록



上王命卞季良, 

撰《賀皇恩曲》, 

將以宴使臣也

상왕이 변계량에게
하황은곡을 짓게 하다
세종 1년 1419년 1월 8일

 조선왕조실록



상왕은 변계량에게 명하여, 

《하황은곡(賀皇恩曲)》을

짓게 하였는데, 

장차 사신을 대접하는

자리에 쓰자는 것이었다. 

상왕이 변계량에게
하황은곡을 짓게 하다
세종 1년 1419년 1월 8일

 조선왕조실록



賀皇恩, 受錫命也。 殿下以

父王之命, 權攝國事, 尋受皇

帝誥命, 國人懽忭, 作賀皇

恩也。

하황은 서문
세종실록 1419년 1월 8일

 조선왕조실록



하황은은 석명(錫命)을

받은 때문이라, 전하께서

부왕의 명령을 받들어

국사를 임시 통치하시다가, 

이윽고 황제의 고명을

받았삽기로, 

나라 사람들이 즐거움에

넘치어 하황은을 지었다.

하황은 서문
세종실록 1419년 1월 8일

 조선왕조실록



赫赫始祖, 造我東方。 傳子及

孫, 世有哲王。 金玉其相, 天賦

聰明。 旣孝且悌, 旣仁且誠。 緝

熙聖學, 惟日亹亹。 明昭父王, 

允也知子。 廼倦于勤, 廼托國

事。 皇帝曰兪, 錫是明命。 王拜

稽首, 皇帝神聖。 皇帝神聖, 恩

溢朝鮮。 小大舞蹈, 感極天淵。

綿綿宗社, 彌萬億年。

하황은 가사

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국역 인터넷판

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101008_003



국역 악학궤범



赫赫始祖, 造我東方。

조선왕조실록

 거룩하신 우리 시조, 

우리 동방 이루시니, 

국역악학궤범

 혁혁하신 시조께서

우리 나라를 세우시어

가사 詞曰
하황은 受明命



傳子及孫, 世有哲王。

조선왕조실록

 대를 이을 아들 손자, 

명철하신 임금일레. 

국역 악학궤범

 자손에게 전하시니

대대로 철왕이 나셨도다.

가사 詞曰
하황은 受明命



거룩하신 우리 시조, 

우리 동방 이루시니, 

대를 이을 아들 손자, 

명철하신 임금일레. 

금옥같은 그 모습에

타고 나신 총명이라. 

가사 詞曰
조선왕조실록 번역본



효도하고 공순하며, 

어질고 진실하며, 

학문을 널리하여, 

날로 더욱 독실하니, 

밝고 밝은 부왕께서, 

아드님을 아는지라, 

근면에 힘이 겨워, 

나라 일을 맡기셨네. 

가사 詞曰
조선왕조실록 번역본



황제 폐하 옳다시고, 

밝은 명령 내리시니, 

머리 숙여 임금은

절하며, 

신성하신 황제시여, 

가사 詞曰
조선왕조실록 번역본



신성하신 황제시여, 

조선에 은혜 넘쳐, 

모두 다 춤을 추며, 

그지없이 감격하네. 

종묘 사직 이어 이어, 

억만년을 누리소서

가사 詞曰
조선왕조실록 번역본



하황은 배열도
악학궤범

 국립중앙도서관



하황은 족자



하황은족자
광국지경록 光國志慶錄

1744년(영조 27)

 http://www.kobay.co.kr



하황은

 정유진찬(순조 등극 30년 기념 연향) 내진연, 문화유산채널



하황은 족자

뒤에 금척이 없다

식별 point



하황은
원행정리의궤도, 1795

 국립중앙박물관



하황은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 규장각



# 4 

포구락 抛毬樂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 화성능행도병 華城陵幸圖屛,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혜경궁 홍씨
환갑잔치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포구락
원행정리의궤도, 1795

 국립중앙박물관



포구락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 규장각



포구락
순조기축진찬도병, 1829



포구락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포구락
헌종무신진찬도병, 1848



쌍포구락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포구락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 평양감사향연도 부벽루연회도, 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평양감사향연도
平安監司饗宴圖

부벽루연회도 浮碧樓宴會圖
김홍도(1745~?)

 평양감사향연도 부벽루연회도, 김홍도, 국립중앙박물관



포구락 抛毬樂

抛 던질 포
毬 공 구
樂 즐길 락



분위기 전환

즐거운 잔치



몽계필담 夢溪筆談
심괄(沈括), 1086-1093



해주(海州)의 사인(士人) 

이신언(李愼言)이 꿈에 어느

곳에 이르러 수전(水殿) 

안에서 궁녀들이 공놀이하는

것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산양(山陽)의 채순(蔡純)이

이에 대한 전(傳)을 지어서 이

일을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

포구락
몽계필담, 1086-1093





고종임인진연의궤
高宗壬寅進宴儀軌, 1902

 국립고궁박물관



포구락 抛毬樂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 국립고궁박물관



송나라 때 여자대무(女子隊舞) 

중에 포구락대(抛毬樂隊)가

있었고, 고려조에 단오절에는

포구락을 하였는데, 

여기(女妓)가 전(殿) 앞에

나와 가사를 불렀다. 우리

조정의 연례(宴禮)에서도

모방하여 사용하였다. 

포구락 抛毬樂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고려사 高麗史
1392-1451

 나무위키



초영이 포구락을
연주하다
고려사 악지



十一月辛亥, 設八關會, 

御神鳳樓觀樂, 

敎坊女弟子楚英, 

奏新傳抛毬樂·九張機別伎. 

초영이 포구락을
연주하다
고려사 악지



〈문종 27년(1073)〉 11월

신해(辛亥), 팔관회(八關會)를

여니 국왕이 신봉루(神鳳樓)에

행차하여 음악을 관람하였는데, 

교방(敎坊)의 여제자(女弟子) 

초영(楚英)이 새로 전래한

「포구악(抛毬樂)」과

「구장기별기(九張機別伎)」를

연주하였다. 

초영이 포구락을
연주하다
고려사 악지



붉은 칠을 한 나무로

구문(毬門)을 만들고 용과

봉황을 그리고 문양 있는

비단으로 장식한다. 문 위에

구멍 하나를 내어

풍류안(風流眼)으로 삼아

거기에다 채구(彩毬)를

던져 넣는다. 

포구문 抛毬門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포구문 抛毬門
악학궤범

 국립중앙도서관



포구문 抛毬門
순조기축진찬의궤, 1829



채구 彩毬
악학궤범

 국립중앙도서관



여기 2인이 죽간자를 받들고

앞으로 나아가 마주 보고 선다. 

1인은 꽃을 받들고 구문(毬門) 

동편에 서고 1인은 붓을 받들고

구문 서편에 선다. 12인이 6대로

나뉘는데, 전대(前隊) 2인은 각자

채구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던져

넣는다. 나머지 대는 전대를 따라

춤을 추며 물러나 차례로 나아가

춤을 춘다. 

포구락 抛毬樂
고종임인진연의궤, 1902



포구락



허백당집 虛白堂集
성현(成俔, 1439-1504)



朱門風動捲輕幬

作隊雙雙弄彩毬

翠袖乍彎隨地進

螺鬟頻整向空投

俯擎白苧初猶喜

仰點玄鴉却自羞

破費不須三百萬

承恩一束足纏頭

포구락
허백당집, 성현(1439-1504)



붉은 문에 바람 불어 깃발이 날리는데

쌍쌍이 대오 지어 채색 공을 갖고 노니

비취 소매 살짝 굽혀 땅을 따라

나아와서

나환 자주 만지면서 공중 향해 던지누나

몸을 숙여 흰 소매로 상 받을 땐

기쁘지만

얼굴에다 먹물 찍는 벌 받는 건

부끄러워

삼백만의 비용까진 들어갈 게 없으니

승은의 값 일 속이면 전두로 충분하리

포구락
허백당집, 성현(1439-1504)



破費八姨三百萬

大唐天子要纏頭

팔이가 삼백만의 비용을

사용하니,  

당나라의 천자가 전두

요구해서라네.

독개원천보유사
讀開元天寶遺事

소식(蘇軾, 1037-1101)의 시



羯鼓楼上话羯鼓,

唐玄宗的音乐造诣竟如此之深

 https://www.ixian.cn/thread-1520822-1-1.html



포구문

식별 point



포구락
원행정리의궤도, 1795

 국립중앙박물관



포구락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 규장각



헌선도 獻仙桃

몽금척 夢金尺

수명명하황은 受明命荷皇恩

포구락 抛毬樂

무고 舞鼓

아박 牙拍
향발 響鈸
학무 鶴舞

연화대 蓮花臺

수연장 壽延長

처용무 處容舞

첨수무 尖袖舞

검무 劍舞

선유락 船遊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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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3

진찬 춤 #1-4



조선왕들은

어떤춤을

즐겼을까?



혜경궁홍씨
환갑잔치에서
나오는

14가지춤


